
불기 2567년 제 278 호구독문의 02-552-1080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우인(최명현) www.chongji.or.kr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기 52년

2023년 1월 1일 
월   간   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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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조/법/어
진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바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다.

2면 교계 신년법어
9면 신년 기획/미리보는 2023년

5면 종단 신년사

10면 불교로 여는 삶
지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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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총기 52년 신년하례 법회 및 
기로스승 진원식 봉행

날       짜 _ 총기 52년 1월 12일(목) 오후 1시 

장       소 _ 본산 총지사 서원당

참석 대상 _ 스승 및 사부대중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자님들의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

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서원합니다.

인간이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사람 인
(人), 사이 간(間)’입니다. 즉, 인간이란 사
람들 사이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 할 수 있고,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때 인간답게 살고 있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

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를 형성하고 국

가를 이루며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성장과 과학 기술,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관계의 형성에 
있어 날로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병폐를 
낳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도 선언에서 “비구들아 
유행하라. 중생의 애민을 위해 중생의 안
락을 위해 세간을 사랑하기 위해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애정과 안락을 위해” 전도

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연기

적 존재이기에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야하

며 함께할 수 있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

며 살아야한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는 사회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하고 있습

니다. 

그렇기에 미래의 종교는 이제 종교 본연

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로서의 성
격을 강화해 가야하며, 종교시설은 최대

한 사회복지와 교도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여가생활제공, 그리고 힐링의 
장소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대를 함께 헤쳐 나아

갈 수 있는 길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무연

대자 동체대비(無緣大慈 同體大悲)의 정
신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당당하고 슬기

롭게 헤쳐나갑시다. 
성도합시다.

계묘년 새해 아침

불교총지종 종령 법공 합장종령 법공 대종사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당당하고 슬기롭게 살아갑시다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승단의 모든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들께 대일여래 비로자

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질병과 사
고로 인한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의 정토가 
되기를 지심으로 발원합니다.

종단은 창종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창종 50주년

을 맞아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과 
역대 스승님들의 교화 원력과 헌신, 그리고 
스승과 교도가 함께 손잡고 걸었던 숭고했던 
역사를 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
도들이 앞서 설판재자로 동참하여 종단 50
년사를 부처님 전에 봉정하였습니다. 대면 
법회가 시작되면서 호국안민법회를 3년 만
에 봉행했으며, 각 사원마다 교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용맹정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로 지치며 힘들었던 인내

의 시간을 함께 뛰어넘어 서로 보듬고 안아

주며 종단과 교화발전에 모두 한마음이 되기

를 서원합니다. 

종단은 종령 예하께서 희사하신 부지를 기
반으로 노인요양병원 설립의 청사진을 마련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경로법회 등을 통
해 사부대중의 신심에 보은하고, 종조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며 실천하는 한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는 제암변명(除暗

遍明)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모든 곳에 가
득 차있기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종단이 새
로운 희망과 행복의 빛을 밝혀 어둠을 물리

치고,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충만한 나

날이 되도록 앞서 나갑시다.

새해불공도 원만회향 하시기를 발원하며, 
올해도 변함없이 제불보살의 가지력이 두루 
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성도합시다.  

계묘년 통리원장 신년사 비로자나부처님 자비광명 가득하길

통리원장 우인 정사

총기 52년 (2023년) 새해 종령 법어

새해 축화=덕광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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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교경전의 번역과 편찬, 그리고 밀교의식의 복원에 힘을 기울여 

현대 한국 밀교의 수행체계를 확립한 원정 대성사!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밀교에서 중생구제의 답을 찾은 원정 대성사의 일생, 정진과 체험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수행이 생활이 되는 길’을 밝힌 

‘생활불교, 재가불교’ 종단 불교총지종!

김천 지음/불교총지종 엮음/국판/양장/284쪽/값 15,000원

창종 50주년을 맞은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한국 정통 밀교의 맥을 잇고, 

현대 한국 밀교를 중흥시킨 원정 대성사의 삶과 수행, 

가르침을 담은 최초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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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령스러운 광채가 새 아침을 장엄하니

집집마다 無盡福樂(무진복락)을 이루는 門(문)이 
열리고 / 하늘이 天機(천기)를 움직여 한없는 공덕을 
풀어내니 / 萬物(만물)은 利澤(이택)을 입고 환희의 
눈을 뜹니다.
곳곳에서 장악을 무너뜨리는 法雷(법뢰)가 일고 大

施門(대시문)이 열리니 / 十方(시방)에 가득한 障礙

(장애)가 구름처럼 사라지고 / 頭頭物物(두두물물)이 
제 몸을 풀어 本分消息(본분소식)을 전하니 / 걸음마

다 普門(보문)이요 이르는 곳마다 圓通(원통)입니다.

생각생각은 깨달음으로 이어져 부처를 빚어내고 / 
一草一木(일초일목)은 얽매이는 틀을 벗고 法身(법
신)의 面目(면목)을 드러냅니다.
눈앞에 삶의 매듭을 풀어내는 깨달음이 있고 / 눈빛

이 닿는 곳에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出身活路(출신활

로)가 있습니다.
일체제불이 이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밖에서 

찾지 말고 / 面前(면전)에 출입하고 있는 無位眞人(무
위진인)을 깨달아야 합니다.
햇살도 가슴에 담아두면 圓光(원광)의 빛이 되는 새

해 아침에 / 묵은 것을 버리고 빛이 소생하는 마음밭

을 경작해야 합니다.
다투며 갈라지고 증오와 분노로 마음밭이 거칠어졌

으니 / 忍耐(인내)와 용서하는 和解(화해)의 德性(덕
성)을 길러 인간의 뜰을 소생시켜야 합니다.

萬法(만법)을 빚어내는 마음을 통해 푸른 願(원)을 
세운 이는 / 구하고 찾는 것이 새로운 宇宙(우주)를 세
울 것이요 / 일체를 담아내는 包容(포용)의 큰 그릇을 
이룬 이는 / 萬德(만덕)의 기틀을 얻어 이웃을 넉넉하

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회한과 고통을 
깊은 참회와 발원으로 회향하고 
밝고 청정한 신심으로 발심하여

무량공덕을 지으십시오.
분별하고 구하는 마음 없이 무심으로 기도하며 
덕을 베푸는 것이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니

자비롭게 일체를 살려 나감으로

자취 없는 보살도를 완성하십시오. 
스스로 짓는 미혹한 생각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윤회를 거듭하니

마음 하나 쉬고 나면 온 법계가 고요해집니다. 
지혜와 복덕이 수승하기를 힘쓰며

욕망에서 벗어나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중한 인연으로 바른 법을 만난 우리가 
함께 가야할 길입니다.
원융의 도리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인류의 평화와 국태민안이 이루어지기를 
지극히 기도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대한불교천태종 종정성파 스님 도용 스님

인내하고 용서하는 
화해 덕성 길러야

밝고 청정한 신심으로

부처님께서 하신 사업을 한자로 불사(佛事)라 합니

다. 일생일대의 사업이라는 뜻으로 일대사(一大事)라고

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수많

은 고승들께서 “욕령중생(欲合衆生), 불지지견(佛之知

見), 개시오입(開示悟入), 출현어세 (出現於世)”라고 
요약하셨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불사 소식을 밝힌 대
표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구제

입니다. 
중생구제는 모든 불보살님들의 과거심이며, 현재심

이며, 미래심입니다. 제법의 실상으로 말하면, 그 마음

은 실로 과거라 할 수도 없고, 현재라 할 수도 없고, 미
래라 할 수도 없는 그저 최초의 본마음(初發心)입니다. 
최초의 본마음은 중생 저마다의 자기초심(自己初心)

이기도 합니다. 애초 우리들 마음이었지만, 험한 세월 
살다보니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하늘의 둥근달[月]이 
언제 사라진 적이 있고 일그러진 적이 있었을까요? 자
기 초심 속에 본래 갖추어진 그 달을 환히 밝혀, 인연 따
라 중생구제 발원합시다. 

시방세계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十方所有諸衆生)

근심 걱정 여의어서 항상 즐겁고(遠離憂患常安樂)

깊고 깊은 바른 법의 이익을 얻어(獲得甚深正法利)

온갖 번뇌 없어지기 바라옵나이다(滅除煩惱盡無餘)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새해에도 초발심으로 발원하세

우주 운행의 큰 기운을 품고서

또 다시 새해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늘과 땅에 감도는 서기(瑞氣)를 입어   
나날이 생기 넘치는 한 해를 서원합니다. 

사바세계 곳곳에서 네 탓으로 다투면서 
아픔과 굶주림이 시름시름 깊어갈 때 
내가 먼저 참회하고 서로서로 용서하면 
안락정토 여기라고 진각종문 설합니다. 

중생이 터 잡아서 살고 있는 여기저기 
갈등을 넘어 미움의 불길이 치솟아도 
참회와 용서의 묘약을 정성들여 받들면 
환한 웃음 마주하는 눈길이 기다립니다. 

연꽃이 진토에서 고운 모습 피우듯이

의왕은 잡초 약초 분별하지 아니하고 
갑남을녀 저마다 본래 빛깔 드러내면

치유의 손길 주고받는 은혜 세상 열립니다.

종교가 근본이 되어 진실로 참회하면

쟁론의 정치도 남 탓의 세파(世波)까지 
인과를 밝게 찾아 시비를 함께 가리고 
책임지고 용서하는 사회가 자리합니다. 

올해도 내년에 살아남은 사람이 
그토록 진지하게 살아간 작년이 되도록 
그렇게 뜻 모아서 살맛이 벅찬 나날을 
나누어 봅시다.

       대한불교진각종 총인 경정 정사

지금 참회와 용서가 �
해답입니다

말보다 뜻을 배우라내마음의 등불
건화사 도관 정사

비록 좋은 말이나 교묘한 말은 할 줄 몰라도 다만 진실한 뜻이 있으면 그 법을 마땅히 받아가져야 하니, 금을 취
하고 돌을 버리는 것과 같다. 미묘한 뜻은 순금과 같고, 교묘한 말은 돌과 같은 것이니, 명자(名字)에만 의존하

고 뜻에는 의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밝은 것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다.
 <불교총전 287P 『구경일승보성론, 究竟一乘寶性論』>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건화사 도관 정사님은 선립사 수현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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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51년 창교절 기념 법회 전국서 봉행
“창종 정신 이어 종단 발전에 동참하자”

총기 51년 12월 24일 창교절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법회가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
행되었다. 
종령 법공 예하는 승단과 교도들의 가정

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

기를 서원하고,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잇고 
한마음으로 종단발전에 동참하자고 법어를 
내렸다.
유시문에서 종령 법공 예하는 “창종 50주

년을 맞이하는 창교절을 즈음하여 종조님

의 창종정신을 어어가고 종단발전의 씨앗

을 뿌리고 주춧돌 하나를 놓는다는 심정으

로 포항지역에 종단 자체 노인요양시설 불
사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

하고, “이러한 첫걸음은 종단발전과 교화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며,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과 서원을 당부

했다.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현대 사상, 특히 
난해하기로 이름난 프랑스 사상을 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빨리 이해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만큼 현대 사상은 불교와 비슷

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불변의 최소단위를 추구했

다면, 그 대표적인 형태가 플라톤의 이데아

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그리는 원은 원이라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데아만이 영원하고 불
변한다는 관점이죠. 중세는 그 이데아의 자
리에 신을 놓았다면 근대로 이행하면서 인
간의 ‘자아’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

서 서양 철학에서는 현대로 넘어오면서 불
변적 존재로서 인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
화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 주류를 이
루게 됩니다. 
불변적인 것으로서 이데아와 신, 자아가 

비판하면서 현대 사상은 대신 과정, 유동(流
動), 생성(生成)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

기 시작합니다. 들뢰즈가 철학 용어로 처음 
사용한 아장스망(Agencement)은 배치로 번
역되는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와 
생성이라는 의미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

다. 창조는 신에 의해 일회적으로 이루어졌

다면 생성은 이 세상에서 무수히 많은 것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사물이 끊임없는 조합에 의해서 이 세계가 
형성되는데 조합이란 사물의 배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생성’

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배치를 통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세계는 불교 용어로는 무상(無常)이고 연기

(緣起)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낯선 배치를 
통한 생성은 깨달음과 비슷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나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란 화두가 말하

는 의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배치’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

다. 성장하면서 그 배치의 방법을 습득하는

데 그것이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익숙

한 것, 또는 무의식에 저장된 배치에 만족하

면 새로운 국면을 만날 수 없습니다.
프랑스 현대 철학은 물리학의 연구성과

에 기대고 있습니다. 입자와 파동이라는 양
립할 수 없는 빛의 이중성에 직면한 물리학

자들은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
접 관찰하면 파동처럼 움직이던 빛이 입자

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고전 물
리학에서 말하던 객관적 실재라는 주장이 
한편에서 무너지고 주관이 그 틈을 메꾸게 
됩니다.
한편으로 들뢰즈는 리좀(rhizome)이란 용

어를 사용합니다. 리좀은 원래 생물학에서 
대나무처럼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줄기

를 지칭하는 말인데, 들뢰즈와 가타리가 <
천의 고원>이라는 책에서 사용하면서 철학

적 사유어로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계

나 이원론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퍼져 나
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탄생시키는 사고방식

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위계나 이원론은 세
계를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어 바라보는 근
대까지의 인식틀입니다. 중심은 주변보다 
발전되고 성숙한 곳이고 따라서 중심은 주
변을 개화, 근대화, 교화시키는 것을 정당화

합니다. 이것은 세계를 是와 非로 선과 악으

로 나누고 중심이 주변을 개조, 문명화시키

는 과정에서의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중심

이 서구이고 주변이 비서구 지역입니다. 리
좀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중심이 없는 또
는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관점이 대두됩니

다. 화엄의 인드라망과 비슷한 우주관이라

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대 철학의 내용은 
현대 물리학의 기반위에 서있기 때문에 현
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꼭 습득해

야할 내용입니다. 
다행히 불교의 교리와 닮아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비불교인들보다 용이합니다. 한
편으로 불교라는 종교의 위상이 의도하지 
않은 외부 학문의 도움으로 유지되는 측면

이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교인들의 공업(共業)이 
산처럼 무겁습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현대 철학의 내용은 현대 물리학의 기반에 형성

리좀(rhizome), 화엄의 인드라망 우주관과 비슷

지혜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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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행복함은 새벽불공 함에 있고 
칠일 동안 행복함은 자성불공 함에 있고
한달 동안 행복함은 월초불공 함에 있고
일년 동안 행복함은 새해불공 함에 있고
평생 동안 행복함 불퇴전에 있느니라. �
� <종조법설집>

총기 52년 계묘년 새해불공 

일       시 _ 총기 52년 1월 2일(월) ~ 1월 8일(일)

장       소 _ 불교총지종 전국 사원 서원당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불
교지도자들이 화상회의를 열고 양국간의 
교류증진을 통한 상생발전을 서원했다. 한
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

종 총무원장)와 중국불교협회(회장: 연각 
스님)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삼청각 천
추당과 중국 북경 광제사에서 한중수교 30
주년을 기념해 '한중불교우호교류 화상회

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삼귀의와 반야심

경을 시작으로 양국 대표단 소개, 연설 등

으로 진행됐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교류를 재개하고 양

국불교의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 자리

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국불교협회장 연각 
스님, 부회장 명생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

의회 회장단과 사무총장, 중국불교협회 회
장단과 부회장단 각 9명씩 참가해 우호를 
다졌다. 
대표 연설자로 나선 통리원장 우인 정사

는 남방불교권 국가에 대한 양국 불교계의 
지원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우인 정사는 “양국이 쌓아 온 우호와 교

류의 기반 위에 불교협력을 한 단계 더 높
여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부처님의 자비

의 정신을 아시아 곳곳에 실천하는 구심체

가 되어 세계화에 한발 다가서는 노력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히 불
교권 국가이면서도 교육적, 문화적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남방불교권 국가에도 
눈을 돌려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모
색해 보자.”고 밝혔다.
중국불교협회 회장 연각스님은 “수교 30

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안
정된 것처럼 중한불교 ‘황금유대’ 우호관

계도 더욱 밝게 빛나고 있다”면서 “이전 
세대 불교지도자의 자비심과 큰 원을 계승

해 중한 양국 국민의 화목을 유지하고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부단히 새로운 공
헌을 하자.”고 화답했다.
한중 양국 불교계는 이날 회상회의에서 

오는 10월 예정된 ‘제23차 한중일불교우호

교류회의 한국대회’의 준비를 위한 예비회

의 일정 등을 한중일 삼국 실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중불교 우호교류 화상회의 개최

통리원장 우인 정사, 남방불교권 국가 지원 제안

총기 51년 창교절을 맞아 기념법회가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사진=본산 총지사 박재원 기자



4 www.chongji.or.kr총기 52년 (서기 2023년) 1월 1일 일요일 제278호 교계신년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새해의 둥근 해가 높이 떠올라 삼
라만상을 밝게 비추니 산과 바다가 
춤을 추고 농촌사람과 도시민이 함
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천복(千福)을 여니 
만물 모두가 새롭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구촌 중생들은 

서로 간에 균열과 파열음이 곳곳에

서 들려 옵니다. 북쪽과 서쪽 사이에

는 전쟁의 포성이 오고가며 동쪽과 
남쪽에는 여기저기 팽팽한 긴장감

이 흘러 넘칩니다. 되돌아보니 길게 
뻗은 만리장성도 관광객의 발 아래 
있고 전장을 힘차게 누비던 말과 코
끼리는 동물원 담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입니

다. 이제 작두 위에서 누리는 잠깐의 
신묘한 재주를 멈추고 창과 칼을 녹
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드는 일을 위
해 솜씨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는 한 집안이요 인류는 한 몸

이라는 천지동근(天地同根) 만물일

체(萬物一體)의 도리를 공유하는 계
묘년(癸卯年) 아침입니다. 자비와 
상생(相生)을 향한 걸음걸음만이 모
든 인류에게 진정한 광명이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자
타불이(自他不二) 정신은 고난의 시
대를 극복하는 고통분담에 기꺼이 

동참하는 바탕입니다. 또 저출산 고
령화 및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수지혜를 모
아야 할 시절이기도 합니다. 감염병

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존적 삶의 
길을 찾으면서 일상생활 속에는 항
상 방아를 찧는 두 토끼처럼 합심해

야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진심으로 세상

과 소통하고 공심으로 사부대중과 
소통하겠습니다. 개인개인의 팔만

사천 번뇌로 인하여 마음이 어지러

울 때마다 누구나 선명상(禪冥想)을 
통해 평상심을 되찾고 스스로 자기

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대의 지
남(指南)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
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열기 위하여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입불상을 제

자리에 세우기 위한 국민운동도 함
께 전개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어제에서 오늘로 흘러 오

고 오늘에서 내일로 흘러갑니다. 하
지만 시간이란 현재에서 미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과거와 
연결되며 또 과거는 미래와 서로 상
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

식께서는‘금기불여석(今旣不如昔)
이면 후당불여금(後當不如今)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새해가 작년에 미
치지 못한다면 내년도 올해에 미치

지 못할 것입니다.
계묘년에는 화합과 상생의 북을 

두드려 진리의 법우(法雨)로써 만물

이 모두 새로워지고 하나하나가 순
리대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새해 새날을 맞아 우리 모두 지혜

(智慧)를 밝히면서 자비(慈悲)를 나
눕시다. 복덕(福德)을 지으면서 희망

(希望)을 나눕시다. 
지혜를 밝히면서 자비를 나누고 복

덕을 지으면서 희망을 나누면 이것이 
곧 인(因)이 되고 새로운 연(緣)으로 
이어지면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는 곧 삶의 질
을 달라지게 합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서원(誓願)을 세

웁시다. 실천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서원을 세워서 실천하면 소원하는 바
가 성취됩니다. 서로를 칭찬합시다.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함께해서 좋
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심인

(心印)으로 연결되고 통하면 인류와 
사회의 질서(秩序)는 바로 서고 조화

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국내의 
정치와 경제적 안정, 한반도의 항구

적 평화정착도 절실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를 밝히면서 자
비를 나누고 복덕을 지으면서 희망을 
나누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서원(誓願)세워 실천하고 정진합시

다. 회향(廻向)하며 나누어서 함께합

시다.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한 계묘년 

새해입니다. 새해는 진각성존 회당대

종사 열반 60주기를 맞이하는 해입

니다.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의 무진서

원으로 심인진리가 이 땅에 널리 퍼
져 밀엄정토가 구현되도록 다시 서원

하고 정진합시다. 진언행자와 더불어 
불자와 국민, 세계 인류의 복지(福祉)
가 증장(增長)되고 회당대종사 열반 
60주기를 뜻깊게 하는 한 해가 되도

록 합시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세상을 밝
고 따뜻하게 비추니 새해에도 모두

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새해에는 길었던 ‘코로나 19’

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고 글로벌 
경제난과 긴박한 국제정세도 원만해

지도록 온 국민과 세계인이 자타불이

의 마음으로 화합하고 협력하기를 바
랍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희망과 행복을 바라는 곳에 여래의 

지혜가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는 곳
에 관음의 자비가 있습니다. 생각의 
바탕이 청정하면 절망에서 희망을 찾
고 고난에서 행복을 건질 수 있으니 

모든 사람이 희망과 행복의 주인입니

다. 
사람과 사람이 대립하고, 집단과 집

단이 마주 서고, 나라와 나라가 충돌

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일체의 생명이 
존중되고 상생하려면 나부터 달라져

야 하고 나부터 새로워야 합니다. 자
신의 변혁이 세상의 변혁임을 믿고 
행하는 곳에 대승의 보살도가 성취되

어 정토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불자의 사명은 청정 자성을 개오하

고 전법도생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는 더욱 열심히 정진하며 좋은 생각

과 좋은 일로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
는데 불자가 앞장서고, 미래 세상을 
위한 차세대 포교에도 더욱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새해, 계묘년은 모든 사람이 불성을 

밝혀 복덕을 구족하고,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가 삼독을 벗어나 공존과 
상생의 지혜를 발현하기를 간절히 바
랍니다.

진심과 공심으로 소통하는 새해 되길

지혜 밝히고 자비 나눕시다

자타불이 마음으로 화합·협력합시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700킬
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빠른 속도를 느끼

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
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

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지구라는 
행성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몸을 완전히 

맡겨 놓았기 때문에 무서운 속도에도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루에도 8만 번뇌로 갈등하

고, 또 욕심을 냅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나 자신을 믿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의지하

여 대 자유인이 되 시길 권면합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믿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번뇌도 능히 물리쳐 낼 것으로 확신

합니다.
지금 정쟁은 멈추지 않아 서민들의 

삶을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을 멈추고 나 자
신을 믿고, 더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

침에 온전히 의지하여 생활한다면, 
찰나의 번뇌에서 벗어나고, 심적 고
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한 해가 되 시길 축원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불법 의지해 생활하길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불
자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22
년 임인년(壬寅年)도 지나가고, 새 
희망과 기대 속에 2023년 계묘년(癸

卯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입니다. ‘삶’보다 더 위대하고 존엄

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삶’이기에 우리는 또한 그 ‘삶’을 함
부로 소비하며 내키는 대로 살 순 없
습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오신 
것도 ‘삶’의 가치와 목적을 우리에게 
기꺼이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행복을 이

기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

황과 고난 속에서도 ‘행복에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고 
네가 나를 위할 때,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남도 이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검은 토끼해라고 합

니다. 토끼는 영민함을 상징하고, 검
은색 역시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

고 합니다. 그처럼 올해는 지혜의 광
명이 충만한 해입니다. 그리고 그 지
혜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상생(相生)의 마음으로 부
처님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것을 행
(行)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
혜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과 불자 가족 

모두가 더 힘찬 희망으로 더욱 행복

하고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발원합니

다. 더불어 올 한해도 제불보살님의 
지혜와 가지(加持)로 본래면목((本
來面目)을 보며 무탈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상생의 마음으로 공부하고 행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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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로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합니다만 막상 연말이 되면 아무것

도 한일이 없다며 허탈해하는 광경

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서원에 대한 물러서지 

않는 부단한 정진과 노력이 부족했

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한해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작
년 한해를 정리하고 반성하며, 내
가 사람들에게 상처나 고통을 준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참회 할 
수 있어야 하며, 작아도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
천해 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서원

합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비로

자나부처님의 가지원력으로 불자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

하시고 변함없이 건강하시어 소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

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계묘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

다. 만물의 성장과 번창, 헌신과 희
생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 계묘년에

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서원합니다.
늘 맞이하는 그날이 그날이지만 

해가 바뀐 새해 아침에는 지난밤 칠
흑의 어둠을 뚫고 힘차게 솟아오르

는 해맞이를 위해 해돋이 명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지요. 그것은 아마

도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삶
을 살겠다는 각오와 소원성취를 비
는 마음에서 일 겁니다. 우리는 3년
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소한 일상이 행복 자체

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지
구를 살리는 환경보호가 곧 우리 각
자를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

게 되었습니다. 
계묘년에는 거창한 미사여구의 꿈

보다는 소소한 선행을 평소의 생활

습관으로 녹여내려 실천해 봅시다. 
‘아(아껴 쓰고) 나(나눠 쓰고) 바(바
꿔 쓰고) 다(다시 쓰자)’의 정신을 
다시 살려봅시다. ‘나 하나쯤이야.’, 
‘이번에만’, 이라는 생각을 지우고, 
‘나 하나라도’, ‘지금부터 당장’ 이라

는 정신으로 실천해야 마음청정 지
구청정에 가닿을 수 있겠지요. 바로 
이런 것이 부처님의 대자대비행이 
아닐까요!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법을 

믿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

라 실천의 행을 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도 지당한 인연과보

(因然果報)의 법칙은 첨단과학이 만
들어낸 어떤 정밀기계 못지않게 정
확합니다. 토끼가 상징하는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이루려면, 만물이 성
장할 수 있는 지반을 만들 때(因) 비
로소 번창(果)으로 이어집니다.
바닷가 백사장의 수많은 모래알들

도 저마다의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인간사회도 각양각색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하나가 제각

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
처님께서 ‘중생의 눈으로 보면 불국

토도 사바세계요, 부처의 눈으로 보
면 사바세계도 불국토다.’라고 하셨

듯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

을 배려해 주는 동체대비(同體大悲) 
행을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진정한 불국정토가 될 것
입니다. 토끼는 자기 방귀 소리에도 
놀란답니다. 큰 귀로 매사에 귀를 기
울인다는 증거겠지요. 우리도 올 한 
해 자신이 말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

의 장점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살아

보면 어떨까요?
불자 여러분. 불자님들의 작은 선

행 실천의 공덕이 쌓여 각 가정과 
이웃, 우리 사회 모두가 행복이 넘
치는 세상이 되길 법신비로자나부

처님 전에 합장 발원합니다. 옴마니

반메훔

중앙종의회 의장 법상인 전수

참회와 실천하는 한해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록경 정사

소소한 선행을 평소 생활습관으로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가

듯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고 희
망만이 충만한 계묘년 밝은 새해 아
침도 어김없이 우리 앞에 찾아왔습

니다.
대구·경북 교구장으로 한해를 뒤

돌아볼 때 아쉽고 부족한 점도 있지

만, 어느 때 보다 스승님들이 깨달

음을 위한 노력과 수행에 힘썼고, 
교화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 대구·경북 교구는 포항지

역의 종단 자체 노인요양복지시설 
불사의 대장정을 시작으로 교세확

대를 위한 씨앗을 뿌린 한해였다고 
봅니다. 
계묘년 새해 대구·경북 교구는 창

종 당시의 불꽃같은 교세를 회복하

는 원년으로 삼아 스승님들과 교도

분들이 화합하여 더욱 더 용맹정진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계묘년 새해에는 늘 건강

하시고 복되길 바라며 비로자나 부
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길 서원

합니다. 성도합니다.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법상 정사

불꽃같은 교세 회복의 원년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최고

의 스포츠 명언이 나왔죠. 바로 대
한민국 국가 축구 대표선수들이 16
강 경기를 마치고 태극기에 손 글
씨로 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
음’. 이 메시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메시지는 LoL월드챔피언십

(롤드컵)에서 로그와의 대결에서 
패한 데프트 선수 인터뷰 영상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고 쓰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새
해 아침이 되면 포부도 크고 계획

도 많이 세워봅니다만 뜻 한대로 
잘 되지가 않죠. 작심삼일이 되곤 
합니다. 계묘년에는 ‘꺾이지 않는 
마음’ 이 구절을 생각하며 뜻 한 바 
원(願)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중생(衆生)을 어여삐 여
기는 부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요?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

로움과 미혹을 없애주는 자, 비, 희, 
사. 이 네 가지의 무량한 마음(無量

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체중생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려는 마음가짐이 
자(慈)무량심이라 하고, 일체중생

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통의 
세계로부터 구해내어 깨달음을 주
려는 마음가짐이 비(悲)무량심 입
니다. 또한 희(喜)무량심은 일체중

생이 즐거움을 얻으며 행복하고 기
뻐하려는 마음을 한량없이 일으키

는 마음이며 끝으로 네 번째인 사

(捨)무량심은 일체중생이 격는 고
통의 원인인 갈애(渴愛)와 집착을 
버림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입니다. 

이 네 가지 무량심을 행하고 실천

하는 것을 사무량행(四無量行)이
라 합니다. 계묘년 한 해 동안 부처

님의 무량한 마음인 자, 비, 희, 사. 
를 실천하는 진언행자가 되어 보고

자 하는 마음에서 새해 정진 목표

를 사무량행으로 세워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력 

불자로서, 중생을 어여삐 여기시는 
부처님 마음인 사무량심을 실천하

는 가운데 복 많이 지으시고 가피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합시다.

부산·경남교구 교구장/사감원장 법일 정사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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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광복이 왔다. 갑작스런 해방을 맞
아, 한편에선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편에선 혼란의 움직임이 있었다. 각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해방을 자축하는 인파들이 
몰려나와 행렬을 이루었다.
군민대회나 면민대회 등을 통해 경찰서와 

행정기관을 접수하는 곳도 있었다. 악질 친
일파에 대한 비난도 거세졌다. 좌와 우의 격
돌이 이어지고, 더해서 친일파에 대한 단죄 
요구까지 그동안 억눌렸던 소리가 한꺼번

에 터져 나온 것이다.

대성사의 고향 밀양도 혼란한 상황이 벌
어진 것은 마찬가지였다. 대성사는 적십자

사 위원으로 군청에서 근무하여 업무가 일
제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

에 해방 정국에도 공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혼란 속에 구호 업무는 오히려 일거

리가 늘었다.
밀양에도 인민위원회가 생겼고, 1946년 

10월 대구에서 미군정의 쌀 배급 정책에 항
의하는 소요사태가 일어났다. 생필품 부족

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 억눌린 민심이 폭발

한 것이다. 
대구 사태는 인근 영천으로 이어졌고, 밀

양의 민심도 고요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합법적인 활동을 벌이던 공산당이 
불법화되어 일부는 월북하고 또 일부는 산
으로 들어가 빨치산의 전신인 야산대(野山

隊)가 되어 경찰지서와 우익청년단 사무실 
등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제의 침략과 만주의 독립전쟁, 중일전

쟁과 태평양전쟁을 모두 겪은 대성사는 민
심과 현실의 고난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된다. 
세상은 고해이며 삿된 욕망은 고통을 더 

크게 할 뿐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또렷하게 지켜본 것이다. 이때부터 
불교에 대한 관심과 탐구가 더 깊어졌다.
세상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마음과 

수행이라는 사실을 절감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미군에 
의해 치안과 행정 업무가 집행되고 있었는

데, 대성사는 미군정으로부터 밀양공립농

잠중학교의 행정관에 임명돼 학교 행정 업
무를 전담하게 된다. 과거 공직을 시작한 것
도 교육위원회의 일이었고, 혼란의 시기에 
인재 양성은 새로운 조국을 위해 필요한 일
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일을 맡게 된다.
밀양공립농잠중학교는 1924년 3년제의 

밀양공립농잠학교로 개교하여 해방 직후에

는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아우르는 6년
제로 변경됐고, 이후 70년대에는 전문대학

으로 바뀌었다가 현재 부산대학교에 통합

돼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로 변경되었다. 
밀양, 진주 등지는 양잠산업이 발달했는데, 
밀양공립농잠학교가 영남 일대 섬유 산업

의 인재를 키워내는 모태 역할을 한 것이다. 
해방된 조국의 산업 기술 인재를 양성하

는 벅찬 사명감과 기대에 꼭 맞는 인물로 대
성사가 선발된 것이다. 밀양공립농잠중학

교는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기술을 배우

러 당시 밀양뿐 아니라 김해와 진주 등지에

서도 진학하는 명문 학교였다. 그러나 시대

의 조류에 따라 학생과 학교 전체는 좌익에 
경도돼 있었다. 학생과 교사들까지도 이념

과 사상을 드러내며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
이런 격동 속에서도 대성사는 중심을 잃

지 않았다. 그 어떤 극단적인 길도 여의어 
중도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 여겼

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펼치신 중도와 정견, 
치우치지 않는 바른 사유와 인욕의 가르침

이 현실 속에서 더 분명해졌다.

이 시절의 대성사는 누구의 편을 들거나 
이익을 좇거나 하지 않고 불편부당한 자세

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 늘 하던 대로 정확

한 시간에 흐트러지지 않는 몸가짐으로 등
교해서 해야 할 일을 처리했다. 덕분에 좌와 
우, 학교 당국과 학생들 어느 편으로부터도 
비난과 항의가 없이 학교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했다. 선택을 강요하고 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모두를 적으로 돌리던 시절에 교육 
행정관으로서 자신의 할 일을 치우침 없이 
처리했다. 워낙 원칙을 지키고 사사로운 정
에 따라 행하지 않았기에 약간의 불만은 있
었어도 원한을 사거나 크게 반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은 이념 투쟁과 정치적 이해의 대립

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대성사는 오히려 평
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주말이면 가
족을 돌보거나 표충사에 들러 불교 수행관

을 깊이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충사

는 임진왜란 때 자신을 던져 고해의 민중을 
구하고자 했던 사명당 유정 대사를 기리는 
사당이 있는 곳으로, 애국과 수행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배울 수 있는 도량이다.
하지만 개인의 평온한 시간이 주변의 불

길한 분위기를 바꿀 수 없었다. 한반도를 둘
러싼 운명은 점점 고난의 불씨가 커졌다. 대
성사는 닥쳐올 운명의 불길을 예감한 듯 학
교 업무가 끝나면 불교 관련 책과 경전들을 
모으고 살펴보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참선과 명상에 깊은 시간을 보냈고, 관세음

보살을 비롯한 불보살의 명호를 외는 칭명

염불(稱名念佛)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행

하는 일이 잦았다. 
미군정이 뿌리를 내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되자 사회는 또 한 차례 격동

을 겪었다.

해방된 조국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벅찬 사명의 시작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종 창종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15화>

1946년 해방후첫졸업기념 (6.20)

삽화=종조 일대기 〈불공잘해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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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바뀌는 생활과 삶, 무엇이 달라지나

코로나19 완화와 일상 회복

나무위키  웹사이트에  따르

면 ‘2023년은 코로나19의 완
화와 일상 회복이 쟁점이 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다. 2019년 전국을 바이러스 공
포에 떨게 했던 코로나19는 종
식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코로나19의 풍토병 
전환 여부 및 전 세계 각국의 마
스크 완전 해제, 입국 제한 폐지 
등의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완
전한 코로나 이전의 삶을 기대

해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에서 소비기한으로 명칭이 변경 
된다. 1985년부터 도입된 유통

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

되는 기한을 말한다. 사실상 기
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나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식품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식
품 폐기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 가능 
기간을 알리는 소비기한으로 명
칭을 변경하여 내년부터 소비기

한 표시제를 실시한다. 1년간 계
도기간이 주어져 당분간은 유통

기한과 소비기한이 모두 표시될 
예정이다.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현행 지하철 정기권은 한 달
(30일)동안 55,000원에 60회
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판매 
되고 있으나 불편한 이용절차

와 버스와의 환승 불가, 수도권

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한계

로 인해 수요가 많지 않았

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는 혜택을 늘리는 방안

을 검토하여 통합정기

권을 마련했다. 가격

은 기존 지하철 정기

권과 동일하지만 버스

와의 환승이 가능해지

면서 한 달에 최대 3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에서까지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편의성 또
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3
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회전 도로 신호등 설치

현재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교
통법규는 일단 멈춘 다음 출발

하도록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아예 우회전 신호

등이 설치된다는 소식이다. 이
는 바뀐 법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언제 멈춰야 하며 출발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운전자들의 의
견을 반영한 것으로써 1월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실제 일부 지
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시범 운행

한 결과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
어들었다.

굿바이~! 체크 무늬 교복

이제 더 이상 국내 모
든 학교에서 체크무늬 
교복을 볼 수 없게 됐
다. 조사에 따르면 체
크무늬  교복을  적용

한 학교는 국내 200여 
곳. 영국 명품 브랜드

인 BURBERRY(버버

리)의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로 
인해 체크무늬 교복 도입이 금
지되었기 때문이다. 버버리는 
2019년부터 한국에서 본인들이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디자인을 교복 디자인에 무단 
사용했다며 끊임없이 문제제기

를 해왔다. 이에 따라 한국학생

복산업협회는 버버리와의 협상

을 통해 2023년부터는 전면 금
지하기로 결정했다.

 
대학교 입학금 제도 폐지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

금 제도가 폐지된다. 2019년 국
회 교육위원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대학생과 학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 나이 통일, 내 나이가 준다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

으로 혼용되어왔다. 세는 나이

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것
으로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기
준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것이며,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한다. 

 지난 해 민법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안 의결에 따라 올해 6
월부터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되

며, 사례별 최대 두 살까지 나이

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제 스포츠 행사의 귀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미뤄졌

던 국제 스포츠 행사들이 2023
년부터 연이어 개최된다. 제5회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은 
올해 3월 8일부터 21일까지 열
리는 야구행사다.  WBC에 이어 
2022 항저우 하계 아시안 게임

이  9월 23일 ~ 10월 8일, 2023 
AFC 아시안컵  카타르  대회

가 카타르 기후 영향으로 인해 
2024년 1월 ~ 2월 개최될 것으

로 보인다.   김상미 기자   

다사다난 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일상을 지낸다. 근심은 줄이고 

설렘으로 가득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추렸다. 2023년부터 우리 삶 속에 일어

나는 변화는 무엇일까  편집자 주

교복사진: 출처 전제욱 에디터 웹사이트    야구사진: wbc 웹사이트 제공

개천사 법등 12/14 50,000 

관성사
보명심 12/14 10,000 

우인 12/19 10,000 

기로스승

공덕성 12/19 20,000 

상지화 12/19 10,000 

수증원 12/19 10,000 

밀공정 12/19 10,000 

총지화 12/19 10,000 

법수원 12/19 10,000 

선도원 12/19 10,000 

법지원 12/19 10,000 

일성혜 12/19 10,000 

사홍화 12/19 10,000 

안주화 12/19 10,000 

진일심 12/19 10,000 

시각화 12/19 10,000 

최상관 12/19 10,000 

연등원 12/19 10,000 

자선화 12/19 10,000 

승효제 12/19 10,000 

단음사

장정숙 12/9 10,000 

하현정 12/9 10,000 

신말심 12/9 20,000 

덕화사
이진승 11/28 10,000 

법상인 12/14 20,000 

동해사

김진화 12/3 10,000 

송인근 12/19 10,000 

법선 12/19 10,000 

만보사

홍도열 12/12 10,000 

강명순 12/16 10,000 

김정희 12/19 10,000 

밀인사 정정희 11/30 5,000 

법천사 반야심 11/30 10,000 

법황사

박미경 11/25 10,000 

인선 12/14 10,000 

정계월 12/14 10,000 

벽룡사
승원 12/19 10,000 

묘원화 12/19 10,000 

볏고을 

어린이집
이민선 12/1 50,000 

사원명 

무기명

하명순 11/25 10,000 

남영애 12/1 30,000 

최영미 12/12 50,000 

김지은 12/12 20,000 

박필남 12/17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김용기 11/25 20,000 

오선혜 12/1 10,000 

세곡 

키움센터
이지희 11/25 50,000 

수인사
법상 12/14 20,000 

수인회일동 12/18 50,000 

시법사
혜광 12/11 10,000 

이순영 12/11 20,000 

실보사
박성호 12/9 10,000 

이순옥 12/9 10,000 

실지사

황성녀 12/1 20,000 

유승우 12/18 10,000 

이도현 12/18 10,000 

이루나 12/18 10,000 

이서현 12/18 10,000 

양지 

어린이집
정동숙 11/28 50,000 

일원 

어린이집

하재희 11/25 50,000 

연명구 11/27 10,000 

구미자 11/30 10,000 

김경희 11/30 10,000 

자석사

도우 12/9 10,000 

지현 12/9 10,000 

최점주 12/17 10,000 

잠원햇살

어린이집
김선희 11/28 50,000 

정각사 

김점남 11/29 20,000 

안한수 12/4 10,000 

탁상달 12/10 10,000 

지인사

구지혜 12/2 10,000 

유승태 12/4 10,000 

김미혜 12/4 10,000 

지인사

유지호 12/4 10,000 

유선호 12/4 10,000 

길지연 12/2 10,000 

길지현 12/2 10,000 

길광원 12/2 10,000 

총지사

김정환 12/9 10,000 

백귀임 12/12 10,000 

최영아 12/12 10,000 

신성희 12/12 10,000 

신현태 12/12 10,000 

김병관 12/15 10,000 

통리원
김평석 11/21 10,000 

김평석 12/15 10,000 

포레스타7

어린이집
최유정 11/28 50,000 

화음사

강점이 11/25 20,000 

무명씨 12/1 10,000 

박옥자 12/4 10,000 

김성찬 12/4 10,000 

원당 12/8 10,000 

묘심해 12/8 10,000 

강승민 12/12 5,000 

무명씨 12/15 10,000 

힐스 

어린이집
곽방은 12/12 50,000 

11월 21일 ~ 12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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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강남구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 

서초구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원장 

강남구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원장 

성남시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원장 

종로구

아동회관어린이집
진금선 원장 

강남구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원장 

서초구

포레스타7어린이집
최유정 원장 

강서구

볏고을어린이집
이민선 원장 

강남구

미미위 세곡키움센터
이지희 센터장 

성북구

석관실버복지센터
나석원 센터장 

성남구

양지동 제1복지회관
서영주 관장 

불(佛)과 행자가 일여(一如)가 된 
상태를 언어나 구체적 형태로 나
타내긴 힘들다. 밀교에서는 상징이

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정신의학자 
융은 상징을 진빌트(Sinnbild) 즉, 
sinn(의미-의식, 합리적)+bild(그림, 
像-무의식, 비합리적)]로 분석한다. 
심적 사상(事象)의 고유한 에네기

(Energie) 변환기라고 하며, 만다라

를 ‘상징 중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밀교의 상징도 단지 표현의 
수단뿐만 아니라 수행으로도 이용

된다. 
그럼 밀교에서는 일여의 상태

를 어떻게 나타낼까? 예를 들어 아
( )자관 처럼 일체의 부정을 통
해 말하거나, 혹은 청순무구하게 
영원한 생명을 샘솟는 마음을 보
주형(寶珠形)으로 나타낸다. 또는 
무한한 영보(靈寶)를 가득 담은 보

병(寶甁)으로 나타내거나 단순한 
도형을 통해 표현한다. 밀교에서 
특히 태장, 금강 만다라에서 이를 
도상적으로 나타낸 것이 여의주와 
보병이다.

<삼매야 만다라>에서는 태장의 
4불, 즉 보당(寶幢), 개부화(開敷

華), 무량수(미타), 천고뇌음(天鼓

雷音)과 금강계 만다라의 <오부심

관>의 사불 즉 아촉, 보생, 무량수, 
불공성취의 표치인(標幟印)(상징도

형)은 여의주로 표시되어 있다. 

『현도』금강계만다라에서는 중
앙오해탈륜(中央五解脫輪)의 각 네 
모서리에 여의주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태장, 금강의 만다라를 진
실로 관상함으로써 여래의 지혜에 

의해 일체의 마음을 더럽히는 번
뇌가 소진되어 청정한 본래의 마
음을 드러내 우주의 대생명을 체
득하고, 여기에 모든 장애를 멀리 

떠난 자유로운 생명체가 됨을 나
타내는 것으로 만일 형상으로 나
타낸다면 뻗어나가는 마음, 보옥

(寶玉)에 비할 만한 마음으로 여의

보주로 표현되는 것이다. 사불이 
보주로 표시된 것은 태장, 금강 모
두 영원한 우주의 대생명과 하나

가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태장, 금강의 만다라에는 보주

와 함께 보병(寶甁)이 중요한 의미

를 지니고 있다. <태장도상>의 만
다라에서는 가장 먼저 유가행자와 
보병의 그림이 나타나고 가장 마
지막에도 유가행자와 보병이 나타

나 행자의 마음은 보병에 나타난 
풍요로운 마음에 있어야 함을 보
여주고 있다.

<삼매야  만다라>에서는  문위

(門衛) 안에 보병이 나타나 그 옆
에 유가행자가 그려져 있는 것도 
행자의 완성된 인격화를 보여주려

는 것이다. 『현도』태장만다라는 
중대팔엽원의 네 모퉁이에 보병이 
있고, 금강계만다라에는 일인회

(一印會)에 보병을 볼 수 있다.
 다음호에 이어

본연의 마음과 상징의 세계<1>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밀교연재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누
구나 새로운 각오와 다짐 및 희망으

로 새해 아침을 연다. 
새해 벽두에는 누구나 지난해에 

실천하지 못했던 일이나 미흡했던 
일들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계
획을 세우는가 하면 다가오는 미지

의 세계에 대한 도전을 통해 자기만

의 영역을 구축해 보겠다는 굳은 결
심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세월을 꼼꼼히 되짚어 
보거나 앞날을 설계하는 행동을 하
는 것은 미래의 희망에 대한 또 다
른 인생 설계이기 때문이다.
새해에 이렇게 마음의 각오를 다

지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삶의 자세

를 확연히 변화시켜 삶 자체도 윤택

하게 한다. 이러한 자신과의 진실 
된 약속이야말로 자신의 능력 계발

은 물론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하
는 지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신년을 건강 원년으로 

정했다면 금연(禁煙)‧금주(禁酒) 등
의 절제된 생활을 하려고 할 것이

고, 만약에 행복의 나무를 세상에 
심겠다는 다짐을 했다면 자신의 가
정은 물론 주변과 이웃사랑에도 더
욱 충실하게 하려고 할 것이다. 
올해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이러

한 좌우명(座右銘)을 하나쯤 정해

서 실행에 옮겨보는 한 해가 되기를 
정중하게 제안해 본다. 좌우명이란,  
국어사전에 ‘인간 생활에서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반성의 자료로 삼
는 사리(事理)에 맞아 교훈이 될 만
한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도 인

간 생활의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

을 제시해 줌으로써, 인간 존재의 
진실한 의미를 파악하고, 인간 행위

의 산 이정표를 제시하는 데 그 목
적이 있듯이 자신의 좌우명을 구안

해서 평소 일상생활 속에 삶의 나침

반(羅針盤)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나

의 좌우명은 바로 각자의 삶의 이정

표이면서 지침이요, 생활의 원동력

이 되어 줄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

들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이 
함축돼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가 된 사람

들이나 국가가 어려울 때 구국(救
國)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낸 훌
륭한 선각자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강하고 도전적인 좌우명으로 각오

를 다졌다. 
충무공 이순신은 ‘죽기로 작정하

면 반드시 살고, 살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죽는다(死卽必生, 生卽必

死)’라는 말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전승(戰勝)의 공을 세웠는가 
하면,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좌우명으로 세계

를 정복하지도 않았던가? 
삶의 어려운 고비나 위기에 처했

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

해 힘써 나아가면 반드시 길은 뚫리

거나 열리게 되는 법이다. 베토벤이 
악성(樂聖)의 칭호를 받게 된 교향

곡인 ‘운명’은 청각장애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시기에 작곡한 것으로 
유명하다. 음악가에 있어 청각장애

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베토벤은 이러한 신체적 

불편함과 정서적 악조건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고 피아노 건
반 줄에 실을 묶어 나무 막대기에 
연결한 뒤, 그 막대기를 입에 물고 
거기서 전해오는 느낌을 감지하면

서 8년간에 걸쳐 대작을 만들어냈

다고 하니 실로 그 의지가 바로 좌
우명의 발로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 교향곡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장엄함을 느끼게 
되는가! 그의 악보 공책 표지에는 
‘괴로움을 이겨내는 기쁨으로…’라

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우리 모두 부디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무엇인가를 꼭 이뤄야지’ 
하는 개인의 각오 하나쯤은 꼭 만들

어서 실천에 옮기는 깨달음의 구도

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매일 뜨는 태양이지만 2023년 검

은 토끼띠인 계묘년 정월 초하루의 
태양은 유난히 의미가 있는 새해 아
침이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우
리 모두 모든 일에 투철한 신념과 
열정적 자기 철학을 가지고, 무슨 
일이나 ‘하면 된다’는 강한 신념으

로 새해 아침을 맞이해보자. 
매사에 자중자애(自重自愛)하면

서 계획적 생활과 책임 있는 행동과 
진취적 정신으로 2023년은 축복과 
행복,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펼쳐지는 삶이 되도록 힘차게 살아

가자.  
 시인, 전 동해중 교장 탁상달

새해에는 좌우명이 있는 삶을 염원한다

태장계 만다라 금강계 만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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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감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종단협 제3회 정기이사회 개최

신임회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오는 2월 대전서 전국 교도 통신원 교육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가 지난 달 15일 서울 북인사

동에서 동지를 맞이하여 ‘이웃과 함
께하는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진
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

된 이날 행사에서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
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
님,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태
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주요 
종단 스님들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자비의 온정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1천명 분의 팥죽을 대

나무로 제작된 친환경 용기에 손수 
담아 시민들에게 전달했으며, 새해 
달력 2,500부, 환경 위기의식을 제
고하는 씨앗 화분 880개, 단주와 양
말이 든 복주머니 5,000개 또한 선
물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우리나라 

전통 미풍양속인 동지를 맞이하여 
불교의 대표적 보시음식인 팥죽을 
나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
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부대

중 모두 안 좋은 일들은 보내고 희
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3기 감수위원회 2차 정기회의가 지난달 13일 부산 법성사에서 열렸

다. 교정부장 보현 전수를 비롯해 감수위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

서는 지난 9월에 열렸던 1차 회의록 검토를 시작으로 종단 간행물인 총
지신문과 위드다르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총지신문과 위드다르마는 모두 기존 발송목록에 군법당과 교정교화

교도소 목록을 늘리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교도소 위주의 배포를 시행

키로 했다. 또한 많은 교도들과 행인들이 종단 간행물을 쉽게 접할 수 있
도록 각 사원 입구에 거치대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전국 사원의 교도 통신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서도 세부일정을 논의했다. 오는 2월 11일에 대전지역

에서 사진촬영에 대한 기초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사진에 관심 있
는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대상을 확대하여 통신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달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

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

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제 3차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종단협 부회

장 통리원장 우인 정사와 총무부장 
록경 정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이사회에서는 종단협 및 한일불

교문화교류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진
우 스님을 선임했다.
종단협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어왔던 여러 행사 및 특별사

업계획을 재정비하고 21억 원 규모

의 예산을 심의 통과시켰다. 특히 세
입세출안 확정과 함께 지난 2차 이사

회에서 이월된 긴급구호기금 확충을 
위한 예산을 새롭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1월 열리는 신년하례법

회를 시작으로 불교계와 정계가 함
께하는 주요 행사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대법회’는 올해 4월, 제 23
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

회는 10월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제 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

회를 올해 6월 김제 금산사에서 개최

하고 제 15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

를 11월에 일본에서 열기로 하면서 
국가 간 활발한 소통을 예고했다. 정

기총회 및 이사회는 오는 2월 28일 
개최된다.

 김상미 기자

서울경인교구 임인년 송년회 개최

서울경인교구(교구장:록경정사)가 지난달 7일 본산 반야실에서 임인

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각 사원 주교와 스승, 교도들 30여 명이 동참한 
이날 송년회는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서로 나누며 덕담이 오고가는 
자리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김은숙 전 지회장

은 교화발전에 애써온 벽룡사 양재범, 이인성 각자에게 감사패를 전달

했다.

불교총지종 종무원 법정의무 교육 실시
법정의무교육이 서울 본산과 부산 정각사 등 전 종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5일 본산 반야실에서 실시됐다.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 근로자

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
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강좌는 노무법인 에이치 문규나 노무사가 
초빙되어 성차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인식개선 
등에 관해 교육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신성민)가 주관하는 2022년도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에서 불교 언론인 자녀들에게 종단이 후원하는 총지장학금이 전달

됐다. 지난달 12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총지장학금

은 밀교신문 김보배 기자의 자녀에게 돌아갔다. 총지장학금은 일선에서 불
법홍포를 위해 애쓰는 기자의 자녀들에게 종단이 2019년도부터 한국불교

기자협회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한국불교기자협회에 총지장학금 수여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새 해 불 공 일 일 시 호 일

우 동 망 시

잠 수 소 나 타 탐 욕

드 유 진 보 탐

라 임 화 시 차 기

데 불 공 박 람 회

카 타 르 미 비

르 네 이 마 르 이 완 용

트 상 사 수 성

가 스 라 이 팅 계 묘 년

불교총지종 창종 50주년을 기념하

고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불공 
잘해라〉발간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해 개최됐던 독후감 공모전 우수작 3
편에 대한 시상식이 총기 51년 창교

절인 12월 24일에 진행됐다. 
창교절 법회는 전국 사원에서 봉

행됨에 따라 총지사와 수인사에서 
각각 이루어졌다. 총지신문 273호

에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종령상에 
총지사 황보정미 교도, 통리원장 상
에 수인사 공재호 교도와 일반부 나
종훈 씨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

으며, 각각 상장과 상금이 전달됐다.
총지사 창교절 법회에 참석한 종

령 법공 예하는 시상식에서 “소중

한 마음을 글로 담아 종조 선양과 
교화 발전에 이바지 한 점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면서 “종조님 말씀

처럼 불공 잘하는 한해가 되기를 서
원한다.”고 덕담을 이어갔다.
황보정미 씨는 “뜻하지 않은 수상

에 너무 기쁘다.”며 “주변의 사랑하

는 사람들이 총지종 안에서 위안을 
얻고 이 안에 머무르는 모두가 편안

했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
혔다.

〈불공 잘해라〉독후감 공모전은 
불교총지종 통리원이 주최하고 도
서출판 운주사가 후원하여, 지난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불공 잘해라〉는  한
국 정통 밀교의 맥을 잇고, 현대 한
국 밀교를 중흥 시킨 원정 대성사의 
삶과 수행, 가르침을 담은 최초의 
책이다.

‘불공 잘해라’ 독후감 우수작 시상식 개최
총지사 황보정미, 수인사 공재호, 일반 나종훈 수상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독후감 공모전 우수작 3편에 대한 시상식이 총기 51년 창교절인 12월 24일에 진행됐다. 사진 (좌)총지사 (우)수인사

종단협 동지 팥죽 나눔 행사 

계묘년 새해 행복과 건강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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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동체대비 가르침을 희
사와 자비나눔으로 실천해오고 있
는 부산 정각사 자비회(회장: 백일

숙)가 2022년 연말에도 이웃돕기의 
손길로 훈훈한 한해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자비회 이영순 

총무와 서봉희 총무는 일진 정사와 
함께 동래구청을 방문해 장애인과 

한 부모 가정 앞으로 이웃사랑성금 
200만원을 희사했다. 이날 자리에는 
장준용 동래구청장이 참여해 성금

을 전달 받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 구청장은 “늘 잊지 않고 소외

된 이웃들을 위해 지원해주신 불교

총지종 정각사 자비회에 감사드리

며, 뜻을 대신하여 어려운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인사했다.
자비회 이영순 총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백일숙 회장님이 동참하

지는 못하셨지만, 회장님을 비롯해 
모든 자비회 회원의 마음을 잘 받
들어 기쁜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했

다.”며 “새해에도 자비회는 자비회

라는 이름에 맞게 무주상보시에 정
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자비회는 지난해 여름에도 코로

나19로 고생하고 있는 동래구 보건

소 대응요원들을 위한 생수, 음료 
등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동래구

청을 통해 전달한 바 있으며, 종단

의 대표 교도모임 중 하나로 모자 
가정 돌봄센터, 연산동 복지관 등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 40여 년간 
꾸준히 자비희사를 해오고 있다.

부산 정각사 이청자(80세) 교도가 
제20회 부산서예비엔날레 국제 공
모전 일반부 전예서 부문에서 입상

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서예비엔날

레는 국내외 서화 작가들에게 교류

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 서화예술의 
발전 및 유망한 신진 서화 작가의 발
굴을 위해 지난 2005년 시작됐다.
이 교도는 서산대사의 시 ‘답설야

중거(踏雪野中去)’를 예서 필법으

로 완성했으며, 지난해 10월 22일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한편 공모전 
입상 작품들은 지난해 11월 30일부

터 12월 4일까지 부산시민공원 시
민사랑채에 전시되었다.
이 교도는 “3년 전부터 취미생활

로 서예를 시작했고, 불보살님 전에 
늘 정진하는 마음으로 글씨를 써왔

다.”며 “모두 축하해주셔서 감사하

고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 교도는 동해중학교 교장을 역

임하고 현재 관음학사 이사인 강경

중 정각사 단월회 회장과 부부로서 
도반으로서 오랜 세월 진언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오고 있다.

<작품설명>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눈을 밟고 들판을 걸어갈 경우는,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를 말아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마침내 뒷

사람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다

장애인과 한 부모 가정 위해 200만원 희사
정각사 자비회, 12월 19일 동래구청에 성금 전달

세계인이 함께 하는 최고 축제

는 월드컵이다. 지난 카타르 월드

컵은 처음으로 뜨거운 사막의 중
동에서 열렸다. 

이번 월드컵은 한국 축구 대표 
선수들의 선전으로 우리 국민들

의 관심이 더 높았다. 가뜩이나 물
가고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어두

운 나날이었는데, 한국 선수들의 
끈질긴 선전과 세계 축구 선수들

의 열정으로 적지 않은 감동과 위
로가 되었다. 

축구는 단체 경기이다. 특출한 
개인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축구는 경기장에 들어가는 11명 
이외에도 감독과 후보 선수들이 
함께 한다. 그래서 감독과 같은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성이 
강하고 건장한 선수들을 잘 융합

시켜 팀플레이를 하게 이끌어야 
한다. 

축구 감독으로는 2002년 월드

컵에서 한국 4강 신화를 쓴 히딩

크 감독의 리더십이 빛난다. 그는 
한국 축구의 학맥과 선후배간의 
위계를 없애고 실력 위주로 선수 
선발을 하고 선후배가 서로 평등

하게 존중하도록 이끌어 월드컵 4
강의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는 
우승 후보였던 포르투갈에 역전

승을 하면서 극적으로 16강에 진
출했다. 막판 역전극의 주역은 손
흥민과 황희찬 선수다. 손흥민은 
후반 연장 시간에 60미터를 드리

블하여 수비수 사이로 침착하고

도 절묘한 패스를 하여 황희찬이 
골을 넣게 도왔다. 역전골을 넣은 

황희찬은 너무 기쁜 나머지 골 세
레모니를 하면서 선수복 상의를 
벗었는데, 등에 새겨진 인드라망

의 심볼 그림이 화제가 되었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한국 축구 선수로는 드물게 세계 
정상급 선수인데 그의 아버지 손
웅정 씨가 아들의 성공을 도왔다. 
손 씨는 아들이 축구에 흥미를 가
지고 가르쳐 달라 할 때까지 기다

렸다가 축구에 관심을 가지자, 공 
잘 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며 인성 
교육을 우선하면서 기본기부터 
가르쳤다.  

이번 한국 축구의 16강 진출을 
이끈 포르투갈 출신 벤투 감독의 
리더십도 화제다. 벤투는 한국 축
구 대표들을 지휘하기 위해 가족

이 한국으로 이사를 왔다. 보통 외
국인 감독들은 혼자 한국에 와서 
호텔에서 뜨내기 생활을 하는데 
그는 달랐다. 진심으로 한국을 좋
아하고 축구 선수들을 존중했다. 
그는 대표팀 소집 기간에 선수들

이 집안 일이 있으면 다녀오게 했
다. 축구 선수도 인간으로 가족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또 선수가 다치거나 부상을 입
으면 회복을 우선하였고, 출전도 
본인의 뜻을 물었다고 한다. 감독

이 선수를 인간적으로 존중하니 
선수들도 감독을 존경하고 따랐

다. 리더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16
강 진출로 이어졌다. 슈퍼스타들

이 많아 우승 후보로 꼽히던 벨기

에나 포르투갈 선수들이 내분으

로 중도 탈락한 것과는 대조적이

었다. 

포르투갈전 후반 추가 시간의 
역전골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

을 주었다. 포기했다면 그런 기쁨

도 감동도 없었을 것이다. 불교의 
깨달음 공부도 마찬가지다. 기도

나 수행도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해야 생사윤회의 괴
로움에서 영원히 해탈한다. 

불자라면 물러서지 않는 정진

과 더불어 도반이나 공동체에서

의 화합도 중요하다. 불교 지도자

라면 공동체(단체)에서 불자 개개

인의 근기와 입장을 배려 존중하

면서도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한
다. 누구보다 부처님의 지혜와 리
더십을 배워야 한다. 부처님은 당
신이 깨달은 진리를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몸소 행으로 증명하

셨다. 

부처님은 깨친 뒤 열반에 드실 
때까지 평생 걸식으로 하루 한 끼 
드셨다. 부처님은 당신이 말한 것
을 평생 행으로 일치시켰다. 부처

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이러한 
언행일치의 리더십을 보고 존중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해에는 국가 지도자를 비롯

하여 모든 리더들이 국민을 비롯

하여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언행

일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월드컵 축구선수들과 감
독의 리더십을 교훈삼아 서로 존
중하면서 언행일치하여 건강하

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발원

한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부처님과 월드컵으로 확인한

언행일치 지도자의 중요성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여는 삶<13>

록경 정사, 법수연 전수 딸  
황보 정미 양

1월 14일(토) 오후 2시  
서울 더에스비웨딩컨벤션

결혼을 
축하합니다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12월25일 
계유생 김도희 영식 49재
총지사 성종윤 교도 시모

부산서예비엔날레 국제 공모전 수상
정각사 이청자 교도, 3년 전 취미 생활로 시작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묘년 

한해 평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산경남신정회 지회장 류길자

각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부처님의 

가피 공덕이 

늘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대구경북신정회 지회장 유복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충청전라신정회 지회장 민순분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경인신정회 지회장 박정희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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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 스 케 치

가로세로 총/지/문/답

가로 열쇠

① 1년 중 총지종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불공, 정월 첫째 월요일~일요일에 마침

② 벽암록에 나오는 운문 선사의 고사로 날마다 즐겁고 기쁜 날이라는 뜻

③ 물속에 잠김

④ 음악의 장르, 베토벤 피아노 000 8번

⑤ 불교에서 3독 중의 하나로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⑥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 반의어 보수

⑦ 녹색 열매의 신맛이 나는 감귤류의 과일

⑧ 태양이 뜨고 지는 정도의 상이함으로 발생하는 시간상의 차이

⑨ 불교에서 불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⑩ 산업의 진흥을 위해 각종 물품을 전시, 진열, 판매하는 전람회

⑪ 아시아 아라비아반도 동부에 있는 왕국, 2022년 월드컵 개최지

⑫ 현재 브라질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세계 스포츠 스타 연봉 TOP 4

⑬ 을사조약, 한일병합조약 등 민족을 배반한 대표적인 친일파 인물

⑭ 심리적 조작으로 타인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

⑮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⑯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세로 열쇠

㉠ 주로 모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

㉡ 둘 이상의 개인, 단체, 국가가 동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

㉢ 한 번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잡는다는 뜻

㉣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형세를 살피는 모양

㉤ 인도 카스트제도의 최하층 계급

㉥ 불교의 육바라밀 가운데 제 1의 덕목으로 타인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

㉦ 단청문양, 벽화 등 목조구조물에 채색 및 시공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 여행할 때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

㉨ 무엇을 얻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포기했을 때 합리적 선택에 대한 가치

㉩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대철학의 아버지

㉪ 14~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혁신 운동으로 근대화의 사상적 토대

㉫ 용(龍)을 뜻하는 순우리말

㉬ 아프리카 유목민들이 거주했던 케냐의 남부 지방, 교정용 워킹화의 이름

㉭ 조선의 제 1대 왕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서울경인교구

대구경북교구

부산경남교구

충청전라교구

①㉠ ㉡ ②㉢ ㉣

③ ㉤ ④ ⑤

⑥ ㉥

⑦ ㉦ ⑧ ㉧ ㉨

㉩ ⑨ ⑩

⑪ ㉪ ㉫

⑫ ㉬ ⑬㉭

⑮

⑭ ⑯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지회장에 
총지사 박정희 교도가 새로이 선임

됐다. 

전 김은숙 신정회 지회장이 사임

의 뜻을 밝혀온 데에 따라 지회 간
부들은 전 지회장의 마음을 존중해 
지난해 12월 7일 송년회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지회장은 1976년 불교총지종에 

입교하여, 총지사를 원찰로 총지사 
신정회 회장과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지회 부회장, 마니합창단 단장 등을 
역임하며, 교화와 제도에 앞장서 오
고 있다.

서울경인교구신정회 새 지회장
총지사 박정희 교도

‘함께 나누는 기쁨,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기치로 지난해 12월 18일 

종립 동해중학교(학교장: 송인근)
에서 제2회 자녀와 함께하는 사랑

의 김장 나눔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동해중학교와 (사)바

보클럽인재양성콘텐츠랩(이사장: 
강병중)과 부산 북부산 JCI 가 공동 
주관으로 동해중 송인근 교장을 비
롯한 학생과 학부모 30명과 자발적

으로 참여한 대학생 및 고등학생, 
부산북부산 JCI 회원 등 약 100명의 
봉사자들이 동참해 약 500여 포기

의 김장을 담갔다. 행사의 모든 예
산은 (사)바보클럽봉사자들이 십시

일반 모은 성금 약 500만 원 가량의 
기금으로 제공됐다.

이날 김장은 구서지역아동센터, 
손나래이미용봉사단, 금정구자원봉

사센터, 송운초등학교돌봄교실 등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모두 전
달됐다.

(사)바보클럽 탁상달 운영위원장

(전 동해중학교 교장)은 “봉사에 참
여해준 동해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과 학부모들께 감사드

린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
기 위해서 이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

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립 동해중학교,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사)바보클럽 후원, 도움 필요한 이웃에 500포기 전달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희망 온돌 캠페인 참여   ‘2023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종단 소속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 앞으로 500만원을 희사했다.

수인사, 동지 팥죽 이웃나눔 보시행     동지를 맞아 포항 수인사(주교: 
법상 정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동지팥죽 나눔 행사’를 열고 팥죽 
도시락 200개를 준비해 이동이 불편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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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장 록경

재무부장 승원

교정부장 보현

종무원 일동

중앙종의회

사감원

원의원

불교총지종유지재단

관성사 주교 우인

밀인사 주교 덕광

법천사 주교 화령

벽룡사 주교 승원

시법사 주교 혜광

실지사 주교 서강

지인사 주교 법우

총지사 주교 록경

관음사 주교 정인화

단향사 주교 지홍

덕화사 주교 법상인

밀행사 주교 행원심

법성사 주교 법선

삼밀사 주교 묘홍

성화사 주교 금강륜

실보사 주교 서령

운천사 주교 정원심

일상사 주교 수행월

자석사 주교 도우

정각사 주교 법일

화음사 주교 묘심해

동해사 주교 법선

건화사 주교 도관

개천사 주교 인덕심

국광사 주교 혜안정

단음사 주교 남혜

선립사 주교 수현

수계사 주교 자심관

수인사 주교 법상

승천사 주교 지선행

제석사 주교 원만원

만보사 주교 유가해

법황사 주교 인선

중원사 주교 정정심

혜정사 주교 진일심

흥국사 주교 인선

불교총지종 

계묘년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  령 법공 대종사

통 리 원 장   우인 정사 사 감 원 장   법일 정사종 의 회 의 장   법상인 전수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법장원

중앙교육원

밀교연구소

학교법인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전면광고


